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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사용된 측정도구는 최경순(1992)이 제작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척도’와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였

다. 수집된 자료는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의 제 하위요인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전체에 대해 약 12.5%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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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고학력

화, 자녀수 감소,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의 추세

로 기혼 여성의 직업 진출이 촉진되고 있다. 더

욱이 현대 사회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물가, 교

육비, 노후생활 대비비 등의 문제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Parke & 

Tinsley, 1987).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

터 사회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여성의 취업여건이 향상되었으며, 8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으로 기혼여성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Kim & Kim, 2002). 또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1999년의 

조사결과 30-39세 집단의 기혼여성 중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한 여성의 비율은 25.8%

로 높았고(통계청, 1999), 대학 재학중인 3, 4학

년 여학생의 83.0%가 결혼과 관계없이 ‘평생’ 

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0).

전통적 시각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했

다. 자녀양육은 어머니에게 일임되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담당

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근본적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성별에 따라 책임을 구

분하여 부과하였던 전통적인 안팎의 역할 분담

에 부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Lamb, 1986). 

Lamb(1981)은 현대를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

대’라고 지칭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어머니에게도 경제적 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의 측면

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은 질적으로 다른데 자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강한 애착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라

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는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표현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

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적극적으

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적 아버지’가 새로

운 아버지 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Lamb, 1986; 

LaRossa, 1988). 실제로,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

여하는 시간은 적다할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아동의 요구에 대

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

힌 연구도 있었다(Lamb, 1981; Parke, 1981; Parke 

& Tinsley, 1987). 19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서구

의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성역할, 학업성

취, 사회적 적응, 공격성의 통제 영역에서 관련

성을 보였다(Adams, Milner & Scherepf, 1984; Lamb 

198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은 무려 100여 편을 넘고 있

으며(최경순, 1992),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

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는 저조한 편

이지만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역할 특성, 인지발달, 사회적 능력, 도

덕성, 자아개념, 정서발달, 창의성 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명수, 1985; 김선영, 

1986; 이미정, 1987; 최경순, 1992; 김미진, 1997).

한편, 오늘날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논하고자 

할 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

스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는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겪는 현상쯤으로 여겨

져 왔으나, 근래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

든 생활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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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따라서 학령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Elkind(1984)는 현대의 아동을 “쫓기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아동기는 걱정이 없고 

행복한 시기로 이상화되어 오곤 했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아동에게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

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스트레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인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

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성인들에 의

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성인의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s, 

Porter, & Welch, 1983)는 점에서 더욱 연구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도시아이의 44%가 

노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되고, 전체 초등

학생 중 56.7%가 학교 수업외 과외를 받으며, 

54%가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 수준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아동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인 부적응 및 행동

문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

과들(Compas, 1987; Holahan & Moos, 1987)이 보고

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개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단순히 외부

적인 것이나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

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관

점에 입각해서 볼 때,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하여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

처행동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

근 국내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

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계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정서지능, 사회지지, 부모-

자녀간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등(장은수, 1995; 

부영희, 2001; 주현정, 2002; 김학진, 2000)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이 다양한 관계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구체적인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아동의 대

처행동에 미치는 효과성’ 입증 연구에 치우쳐 있

고, 다양한 관계 요인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

도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참여도가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

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의 양육태도

와의 관련성을 본 선행 연구에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대처행동을 향상

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이론과 일치한 결과들이 

나왔다(서성은, 1996; 부영희, 2000; 김학진, 2000).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련변인

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참여도를 살펴본 연

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란

혜(2000)는 어머니와 비교되는 아버지의 역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어머니보다 빈도가 낮고, 자

녀와의 대화가 적으며,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

적인 감정의 표현이 적고, 남아에 대해 활동이 

많으며, 직접적으로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

어 어머니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138  인간발달연구

하며, 아버지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아동의 적응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도 일반

적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특성과 양육 참

여시간에서 어머니와 차별화된다는 측면을 고려

해 본다면 이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스트레스 대

처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많은 아동들

이 적절하게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

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사회인

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

지의 연령,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

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인구학

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

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소재한 4개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연구대상 405명 중, 남아 217명 (53.6%), 여

아 188명(46.4%)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조금 

많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43%, 6학년이 57%

이며, 아동의 출생순위의 분포는 첫째 35.8%, 가

운데 8.9%, 막내 43.5%, 외동이가 11.9%로 첫째

와 막내가 많았는데, 이는 두 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연령분포를 

보면, 41세에서 50세가 77.8%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사무직과 관리/전문직이 

62.9%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2.8%, 대학교 

졸업 이상이 62.7%였다. 어머니는 63.7%가 비취

업모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의 아

동이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이 평정하는 아버

지의 양육행동유형 및 양육참여도 검사와 아동

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경순(1992)이 선

행연구를 참고로 해서 제작한 ‘아버지의 양육행

동 척도’의 내용을 기초로 문장의 표현을 수정·

보완한 이학옥(1998)의 질문지를 본 연구자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하위요인으로 자율 11문항, 애정 11문항, 

성취 6문항, 관심 8문항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

수는 전체 .93, 하위요인별로는 자율 .82, 애정 

.85, 성취 .68, 관심 .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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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최경순(1992)이 제작한 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쳐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고치고 보충설

명을 덧붙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위요인으

로 여가활동 13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

문항, 학습지도 4문항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

는 전체 .93, 하위요인별로는 여가활동 .90, 생활

지도 .85, 가사활동 .77, 학습지도 .61이다. 

각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수록 높은 점수로 배정

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척도를 아동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고쳤으며, 4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적극

대처 9문항, 소극대처 11문항, 공격대처 6문항, 

회피대처 9문항, 사회지지추구대처 5문항으로 나

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

도 계수는 전체 .85, 하위요인별로는 적극대처 

.83, 소극대처 .74, 공격대처 .78, 회피대처 .60, 사

회지지추구대처 .77이다.

연구 절차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강남구의 1개 초등학

교 5, 6학년 아동 65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9

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아동들의 질문을 토대로 하여 수정·보

완된 질문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4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진행되었

으며, 본 연구자가 4개 학교를 방문하여 5,6학년 

각 교실에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아버지

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

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으로 Scheffé의 다중 비

교검증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제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

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양육행

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

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

동에서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하위영역은 고

르게 3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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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경향

양육

행동
평균

표준

편차

양육

참여도
평균

표준

편차

자율 3.38 .67 여가활동 3.03 .89

애정 3.41 .80 생활지도 3.27 .83

성취 3.22 .77 가사활동 3.02   1.09

관심 3.40 .84 학습지도 2.55 .85

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향

스트레스 대처행동 평균 표준편차

적극적 대처 3.29 .74

소극적 대처 2.93 .72

공격적 대처 2.89 .87

회피적 대처 2.90 .5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3.10 .91

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었다. 한편, 아버지는 아동의 양육참여에 있어, 

잘못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등의 생활지

도에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학습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지도하는 등의 학습지도에는 

비교적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은 적극적 대처

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높은 평

균을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표 3)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 가정

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각 

하위요인인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자율, 애정, 관심, 성취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했

고, 사후검증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

인 경우와 사무직인 경우에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도 각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특히, 성취와 관심의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일 때와 중학교 졸업이

하일 때의 집단간 평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

다.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가 ‘중

하’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

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도(표 4)를 살펴보면,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

의 취업유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버지의 연령과 직업,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

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여아일 경우에 아버지는 가사활동 참

여에서 높은 참여를 나타냈고, 아동의 학년이 낮

을수록 아버지의 생활지도에의 참여가 많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40대인 경우가 50대 이상인 경

우보다 생활지도에 유의하게 많이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의 참여

에서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가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

에 따른 양육참여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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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수 구분
자율 애정 성취 관심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여

3.38

3.39

.67

.67

3.36

3.46

.77

.84

3.25

3.18

.73

.81

3.38

3.41

.85

.83

F .013 1.695 .895 .117

아동의 

학년

5학년

6학년

3.45

3.33

.68

.66

3.48

3.35

.79

.81

3.29

3.16

.79

.74

3.41

3.39

.83

.85

F 3.109 2.720 3.171 .047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가운데

막내

외동이

3.42

3.24

3.38

3.39

.66

.68

.66

.72

3.41

3.18

3.42

3.50

.82

.82

.77

.86

3.20

3.00

3.23

3.37

.82

.84

.73

.64

3.45

3.24

3.37

3.22

.88

  1.01

.78

.80

F .671 1.181 1.617 .813

아버지 

연령

31-40세

41-50세

51-60세

3.31

3.40

3.30

.65

.67

.62

3.30

3.44

3.31

.89

.79

.74

3.16

3.23

3.20

.76

.77

.71

3.25

3.43

3.33

.95

.82

.75

F .765 .967 .202 1.473

아버지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사무직

관리/전문직

기타

 3.12 b

 3.44 a

 3.52 a

  3.35 ab

.64

.65

.73

.59

 3.06 b

 3.48 a

 3.50 a

 3.45 a

.79

.72

.85

.86

 2.96 b

 3.30 a

 3.38 a

  3.09 ab

.73

.78

.71

.76

 3.05 b

 3.46 a 

 3.45 a

 3.52 a

.84

.83

.83

.80

F 5.731** 5.739** 5.460** 5.21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3.28 ab

 3.21 b

 3.48 a

.75

.61

.67

 2.97 b

 3.24 b

 3.52 a

 1.03

.76

.78

 2.79 b

 3.05 b

 3.33 a

.90

.69

.77

 2.83 b

 3.22 b

 3.53 a

.99

.81

.81

F 7.681
** 8.196*** 9.344*** 10.844***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비취업

3.38

3.39

.69

.65

3.34

3.44

.78

.81

3.22

3.22

.76

.77

3.38

3.41

.83

.85

F .009 1.342 .001 .112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중상

중간

중하

하

3.63 a

 3.50 ab

 3.33 ab

3.12 b

 3.32 ab

.87

.69

.61

.66

.84

3.78 a

3.52 a

 3.35 ab

3.00 b

 3.86 ab

.82

.83

.76

.78

 1.09

 3.62 a

  3.36 ab

 3.13 b

 2.91 b

 3.83 ab

.75

.75

.75

.79

.24

3.83 a

 3.56 ab

3.30 b

3.06 b

 4.06 ab

.85

.84

.80

.82

  1.15

F 3.865
** 5.241*** 5.969*** 5.932***

*p<.05,  **p<.01, ***p<.001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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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변수 구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여

3.01

3.07

.85

.94

3.24

3.29

.84

.82

2.92

3.14

1.06

1.12

2.53

2.57

.87

.82

F .419 .333 4.278
* .151

아동의 

학년

5학년

6학년

3.08

3.00

.84

.93

3.38

3.18

.80

.84

3.01

3.03

1.09

1.10

2.64

2.48

.82

.87

F .952 5.328* .046 3.267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가운데

막내

외동이

3.15

2.75

2.99

3.04

.92

.90

.83

 1.00

3.30

3.02

3.27

3.34

.86

.82

.80

.84

3.06

2.88

3.04

2.97

1.10

1.02

1.07

1.22

2.56

2.33

2.56

2.63

.87

.62

.85

.91

F 2.227 1.244 .296 .937

아버지 

연령

31-40세

41-50세

51-60세

2.94

3.08

2.67

.98

.87

.83

  3.08 ab

 3.33 a

 2.87 b

.88

.82

.61

2.87

3.05

3.15

1.07

1.11

.93

2.48

2.56

2.51

.91

.85

.68

F 2.773 5.363
** .897 .286

아버지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사무직

관리/전문직

기타

  2.68 b

  3.18 a

  3.14 a

   2.94 ab

.94

.87

.85

.87

 2.89 b

 3.38 a

 3.39 a

  3.23 ab

.75

.85

.79

.82

2.78

3.05

3.02

3.20

1.06

1.04

1.22

1.07

  2.25 b

  2.61 a

   2.48 ab

  2.76 a

.75

.87

.80

.86

F 6.060
*** 6.811*** 1.886 5.22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18 c

  2.78 b

  3.23 a

 1.09

.81

.85

 2.83 b

 3.01 b

 3.43 a

.99

.77

.81

  2.40 b

  2.81 b

  3.18 a

1.09

1.07

1.07

2.38

2.51

2.58

.86

.83

.86

F 21.311*** 14.865*** 8.391*** .714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비취업

3.02

3.04

.92

.88

3.26

3.27

.86

.81

3.15

2.95

1.14

1.06

2.53

2.56

.83

.86

F .061 .017 2.929 .058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중상

중간

중하

하

 3.43 a

 3.25 a

  2.94 ab

 2.67 b

  2.46 ab

.93

.89

.85

.91

.54

 3.74 a

  3.45 ab

  3.18 bc

 2.81 c

  3.06 abc

.88

.83

.78

.80

.71

3.18

3.02

3.01

2.95

2.88

1.18

1.13

1.05

1.17

1.24

2.80

2.60

2.50

2.37

3.25

  1.07

 .92

 .77

 .85

  1.41

F 5.594
*** 7.657*** .222 1.752

*p<.05,  **p<.01,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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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 

학력이 대학 졸업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인 경우와 중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

을수록 아버지는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표 5)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버

지의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

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와 아버지의 연령은 아동의 스

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소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적극적 대처행동

과 소극적 대처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서는 적극적 대

처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와 아버지 학력이 대

학 졸업이상인 경우가 적극적 대처행동 평균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의 아동이 사회지

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

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의 적

극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표 6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제 하

위요인 중 자율적 양육행동과 애정적 양육행동

은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

동에서는 적극대처, 소극대처, 회피대처, 사회지

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고, 관심적 양육행동에서는 적극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

타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제 하위요인

인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양육행동은 모두 아

동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사회지지 추

구적 대처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표 7)에서는, 아버지의 양

육행동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적극

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제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에의 참

여와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단, 생

활지도 참여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습지도 참여에서는 회피

적 대처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적 양육행동과 성

취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

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고, 전체 설명력은 10%였으며,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자율적 양육행동으로 7.9%를 설명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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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변수 구분
적극대처 소극대처 공격대처 회피대처

사회지지추구

대처

M SD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여

3.25

3.33

.77

.70

2.80

3.08

.73

.69

2.95

2.82

.87

.87

2.92

2.89

.59

.57

2.94

3.28

.92

.88

F .988 15.457*** 2.141 .154 14.976***

아동의 

학년

5학년

6학년

3.38

3.21

.69

.77

3.03

2.85

.66

.77

2.80

2.95

.84

.89

2.93

2.88

.57

.58

3.10

3.10

.90

.93

F 5.491* 6.200* 2.865 .708 .009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가운데

막내

외동이

3.25

3.19

3.33

3.30

.76

.84

.71

.71

3.01

2.93

2.90

2.83

.80

.72

.66

.71

2.90

3.05

2.84

2.93

.85

.86

.88

.92

2.91

2.84

2.92

2.89

.63

.44

.59

.47

3.14

3.16

3.05

3.07

.93

.79

.94

.86

F .478 1.034 .658 .178 .309

아버지 

연령

31-40세

41-50세

51-60세

3.12

3.32

3.33

.82

.73

.51

2.89

2.93

3.10

.69

.73

.72

2.80

2.89

3.13

.69

.73

.72

2.92

2.89

3.06

.63

.57

.50

2.87

3.13

3.26

 1.00

.90

.71

F 1.970 .707 1.229 1.020 2.660

아버지

 직업

생산/

판매서비스

사무직

관리/전문직

기타

 3.12 b

  3.30 ab

 3.45 a

  3.23 ab

.82

.73

.64

.76

2.92

2.88

3.03

2.94

.70

.73

.73

.72

3.02

2.84

2.84

2.94

.81

.90

.93

.81

3.00

2.85

2.89

2.94

.55

.60

.58

.53

3.05

3.12

3.12

3.07

.82

.95

.96

.87

F 2.804* .749 .924 1.187 .13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86 b

3.09 b

3.42 a

 1.04

  .67

  .72

2.87

2.88

2.96

.69

.73

.72

2.89

2.85

2.91

.63

.85

.90

3.14

2.88

2.90

.67

.58

.57

3.14

2.98

3.15

 1.02

.80

.96

F 12.532*** .613 .272 1.596 1.597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비취업

3.32

3.27

.71

.76

2.93

2.93

.71

.74

2.95

2.85

.88

.87

2.95

2.88

.62

.55

3.22

3.03

.87

.93

F .402  .002 1.154 1.695 4.010
*

*p<.05,  
**

p<.01, 
***

p<.001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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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

구 분 자율 애정 성취 관심

적극적 대처    .519**  .476**   .376**   .379**

소극적 대처    .041 .035   .105*  -.003

공격적 대처   -.086 -.156**   .004  -.072

회피적 대처   .056        -.018   .136**  -.04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405
** .348**   .244**  .324**

*
P<.05, **P<.01

표 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

구 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적극적 대처   .446**  .535**   .302**  .365**

소극적 대처 .057 .058  .044 .091

공격적 대처 -.080 -.110* -.084 .016

회피적 대처 .010 .064  .059 .10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306**  .366**  .312**  .311**

*P<.05, **P<.01

표 8.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2 R2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율양육 .205 .280 .079 .079 34.334
*

성취양육 .108 .169 .100 .021 22.451*

* 
P<.05 

표 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2 R2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생활지도 .164 .279 .078 .078 33.989
*

학습지도 9.022E-02 .169 .094 .016 20.79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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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2 R2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율양육 .205  .280 .079 .079 34.334
*

학습지도 참여
 9.824E

-02
 .171 .101 .022 22.500*

성취양육
 8.586E

-02
 .135 .114 .013 17.154*

관심양육
-9.039E

-02
-.156 .125 .011 14.291*

* P<.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표 9)에서는 생활지

도 참여와 학습지도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

처행동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9.4%였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생활지도 참여로 7.8%를 설

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해서 아

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모두를 설명변수로 

넣은 중다회귀분석(표 10)에서는 자율적 양육행

동, 학습지도 참여, 성취적 양육행동, 관심적 양

육행동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체 설명

력은 12.5%였다. 역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변

수는 자율적 양육행동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연

구문제에 따라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

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

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

아버지들은 주로 아동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아동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향

이 있지만, 성취적 양육행동인 일상생활과 학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하

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직접 마련해 주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양육참여도의 경향과도 비슷한데, 아

버지는 아동에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

한 기본예절지도, 일상생활습관형성 등을 위해 

조력하는 생활지도에는 많이 참여하나, 아동의 

학습을 위해 숙제를 지도해 주는 등의 활동 참

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우세하게 남아

있어 아버지는 주로 아동을 훈육하고 사회 규범

에 대해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보다 

구체적인 양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동들에게 온화하고, 친밀

하게 대하는 애정적 양육행동을 비교적 많이 나

타냈다는 사실은 정옥분 등(1997)의 연구결과에

서와 같이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형태

에서 ‘자부자모(慈父慈母)’의 형태로 옮겨왔음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가 전담해왔던 가사활동도 

아버지의 참여가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전반적

으로 증가해 오늘날의 가정이 가사분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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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해 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

향을 살펴보면, 아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

스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다양한 만

큼 그에 대한 대처행동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대처보다 다양한 유형의 대처가 스트레스 감소

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Parlin과 Schooler(1978)

의 연구결과와, 적절하게 대응행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목적에 가

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Laux와 Vossel(198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일 

경우에 양육행동점수와 참여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아버지의 학습지도 참여도 아버지의 직

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 경

향을 나타냈다. 단,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는 

아버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가사활동에의 참여는 직업 자체보다 

가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으로 아버지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나 기술직

에 종사할 경우가 생산/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

하는 경우보다 아버지 역할 수행이 더 높았다는 

최경순과 오미경(1991)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Lynn(1974)은 아버지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가

정 내에서의 태도와 권위가 비례하고 직장의 요

구 및 좌절이 자녀의 양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

였고, Volling과 Belsky(1991)는 자녀의 양육에 관

해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

는 아버지들은 양육참여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

하면서, 직장의 환경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직업과의 관계는 그 종류의 특

성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의 직

장분위기가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해 더 포

용력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과 장

래를 위한 교육적 환경 마련에 신경을 썼으며, 

아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고, 아버지 참여도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은 아동양육에 있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사활동 

참여가 아버지 학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녀의 가사활동 참여

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

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일상생활지도에

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

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는 이영순(198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아버

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는 출생순위와 양육태도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Volling(1997)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Coverman과 Sheley(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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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출생순위의 분포가 첫째와 막

내, 외동이가 90% 이상으로, 자녀수가 한 자녀, 

두 자녀인 가정이 대부분인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출생순위에 따

른 양육행동과 참여의 차이는 줄어들고, 아버지

는 자녀의 수가 적은 만큼 자녀 양육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

도 비록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적으로는 적

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취업모는 일반적인 현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에 따른 보완책이 

인식의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취

업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역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 양육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직접적으로 아버

지의 양육행동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

닌 것으로 분석된다.

아버지는 자녀가 딸일 때 가사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했는데, 이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는 De Luccie(1987)의 연

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아

버지가 특히 딸에게 있어 가사활동 참여에 유이

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

날의 아버지는 자녀수가 한두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아들이나 딸을 구분하여 양육하기 보다는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개념에서 벗어나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제 몫을 하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아동이 어릴수록 생활지도에서 더 

높은 참여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차

이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분석에 제

한이 있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의 양육참여에서 40대가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

인 것은 이전의 연구들이 연령이 낮을수록(조선

화, 1998),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김옥엽, 1982) 

아버지 역할수행의 질과 참여가 높았다는 결과

를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30대는 아

버지의 직업적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인데 비해, 40대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보다 

안정되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

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

다. 이에 비해 50대의 양육참여가 저조한 것은 

연령이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

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대처에 속하는 소극

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문제해결이나 

정서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구적, 정서

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동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제해결보다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한다는 

Compas 등(1988)의 연구보고처럼 보다 효율적으

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기 위해 상황에 따라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사

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적극

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통제인 1차적 

대처행동에서 다소 수동적인 2차적 대처행동으

로 변화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Folkman & Laz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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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나,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문제

해결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정원

주, 1997)와는 다른 결과였다. 아동은 연령이 낮

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는 문제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처행

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루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비록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스트레스에 대해 보

다 공격적인 대처로 반응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연령차이가 크지 않아 단정

적으로 연령과의 차이를 말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ander, Million, Shemis(1985)등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

동은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대처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성

인보다 낮은 통제감을 지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

고(Kliewer, 1991), Piaget의 도덕성 발달단계상 권

위있는 환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를 한다(유안진, 1995). 그러므로 아동은 소

극적이고 정서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는 성인과 달리 아동에게 더 적

응적인 경우가 있다(Kliewer, 1991). 따라서, 가정

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은 적극적 대

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을 모두 적절하게 사

용하면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에 아동이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머

니의 취업이 그 자체로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으며, 취업한 여성의 학

동기 자녀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들보다 적응을 

더 잘한다는 Hoffman(198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동 간에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다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

하고 오히려 아동에게 어머니가 직업을 가짐으

로써 오는 심리적인 이점을 전해 줄 수 있으므

로(Moorehouse, 1991),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

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아 스트레스에 대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

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취를 격려하고 아동에

게 관심을 많이 가져 줄수록, 또한 아버지가 아

동과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일상생

활과 사회 규범에 대해 지도해 주며, 어머니와 

가사에 서로 조력하고, 아동의 학업을 위해 지도

해 주는 등의 학습지도에 많이 참여 할수록 아

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지지추구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적

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아동의 회피적인 대처행동은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학습지도 참여

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의 성취

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회피적 대처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부영희(2000)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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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성

취적인 양육행동과 학습지도에의 활발한 참여가 

아동의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

동에 관련되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는 결과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부분이다. 아버지

의 성취적인 양육행동이나 학습지도 참여는 적

절하게 학업수행을 도와주며 교육적 환경을 마

련해 준다거나, 아동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

서 학습을 돌봐주고, 준비물을 챙겨주는 정도로 

이뤄진다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으나, 지나치게 성취를 강요하고 아동에게 학습

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장래에 대해 과도

한 기대와 요구를 할 경우 아동의 부정, 체념 혹

은 순응 등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동과 소극적 

대처가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은 부모관련 스트

레스 상황에서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수용하는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

고 있는데(Fabes & Eisenberg, 1992; Karninol & 

Heiman, 1987), 이러한 경향은 부모나 연장자 등 

외부 권위에 대한 순응을 미덕으로 믿는 동양권

내의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 

연구(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도 있었

다. 우리나라도 문화정서상으로 볼 때, 자녀의 

교육에 있어 부모에 대한 순응이 ‘예’와 ‘효’란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

동의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은 부

모의 성취에 대한 격려나 학습지도를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

적으로 상황을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

을 보이면서도 그런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거부하여 공격적

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체념

하면서 상황을 다루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

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의한 관계가 있

었다. 특히, 가장 긍정적인 대처행동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아동의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사회

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장 유

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

여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인기에 비해 상황에 대한 통제감

이 낮다는 아동기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소극적, 

회피적 대처방법과 같은 정서적인 대처방법이 

적응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연구결과(Kliewer, 

1991)에 비춰보아 아동의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소극적인 대처와 회피적

인 대처행동의 유용성 측면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의 각 하위요인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에 대해 각각 

10%와 9.4%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앞

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온 결과

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큰 설명력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의 역할이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

을 인식한다면, 약10% 정도의 설명력은 작은 것

이 아니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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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서

성은, 1996; 부영희, 2000; 김학진, 2000; Hardy et 

al., 1993)을 지지해 준다. 특히, 아버지의 자율과 

성취의 양육행동과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의 참여

만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선택된 것은 아동의 스

트레스 대처행동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행동들이 유용함

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사회생활규범 지도에의 참여가 아

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해 주며, 아동도 사회규범을 전달해주

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지도하는 행위는 아버지

의 역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비교 연구가 이어져 

그 차이를 규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참여도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

게 나온 영역인 학습지도 참여가 설명변수로 채

택된 것은 어머니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아버

지의 참여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가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역할(Amato, 1994; Luster & Okagaki, 1996)

을 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하위영역 모두를 함께 고

려했을 경우에는 전체 12.5% 정도가 아동의 스

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의 참여도는 학습지도에의 참여만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채택되었고, 아버지의 자율, 

성취, 관심적 양육행동이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참여자체도 중요하나 어

떤 태도로 양육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역할

을 해 주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특히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큰 의미가 있음

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명확

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른 표집과 정확한 자료

가 요구될 것이며,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효과, 관련 변인의 통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과

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은 부모의 

역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상황적

인 측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

력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선행연구(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에 비춰, 아버지의 양육행

동과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다양한 아

버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양적

으로 측정하여 관련변인으로 알아보았다.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양적인 참여 자

체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된 후

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

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참여와 어떻게 다

른지에 관한 고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은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행동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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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는 행동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아동기의 특성 뿐 아니라 우

리나라의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추론되었다. 미국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회피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유

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박성옥(2001)

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의 문화적 차

이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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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Cho, Ju-Eun             Chung, Ock 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5 children of fifth and 

sixth grad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were assessed by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Scale(Choi, 1992)' and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s Scale(Choi, 1992)'.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assessed by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cale(Min & Yoo,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s a function of social demographic factors. (2)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s a function of social demographic factors.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howed high correlations in the categories of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4)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for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howed that about 10%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wo variables of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utonomy', 'achievement', and that about 

9.4% of the variance was accounted for by two variables of paternal child-rearing involvements; 'day-to-day 

guidance', 'hom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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